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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연기념물 노거수 후계목 육성연구

(자체연구, 2013~2015)

최충호, 곽명철

요   약

  본 연구는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사고에 대비한 유전자 보존 및 후계목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다. 입목 활력 분석을 위해 전기저항값을 조

사한 결과,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천 신대리 백송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엽록소 함량의 경우, 천연기념물 가운데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가 총 엽록소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양주 양지리 향나무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엽록소 함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채취 구

과분석에서는 고양 송포 백송 구과가 소나무인 반룡송과 부부송 구과 보다 무겁

고, 큰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종자생산능력에서는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파

종 후 발아조사 결과, 고양 송포 백송의 발아율이 가장 낮았으며, 포천 직두리 부

부송의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계목 육성을 위한 무성증식에서 접목, 삽

목 및 조직배양을 실시하였는데 접목 및 삽목의 경우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1

본만 정상적으로 활착하였으며, 나머지는 고사하였다. 조직배양의 경우, 기내에서 

MS배지에 치상된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등은 현재까지 발근없이 치상당시 모습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Ⅰ. 서  론

  생활주변의 노거수는 우리 선조들의 삶속에서 명목, 선목, 당산목 등으로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거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노거수(이하 천연기념수)는 수목의 분류학적, 유전학적, 육종학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성에 있어서도 그 지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향토적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민을 화합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최근 국보 1호인 


